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5 pp. 200-208,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0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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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D시와 K도에 소재한 요양병원 간호사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β=.355, p<.001), 자기효능감(β=.263, p=.001), 연령(β=.189, p=.046), 성별(β=-.188, 
p=.008), 근무형태(β=.176, p=.021)로 나타났고, 느린 간호에 대한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이상의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 요양병원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self-efficacy and caring 
attitudes of the nurses at nursing hospitals affect slow nursing.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7
to March 12, 2023, by surveying 133 nurses working in nursing hospitals located in D city and 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2.0.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low nursing of nursing hospital nurses wer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β=.355, p<.001), self-efficacy (β=.263, p=.001), age (β=.189, p=.046), gender (β=-.188, p=.008), 
and work type (β=.176, p=.021). The explanatory power for slow nursing was determined to be 47.4%.
We propose that during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slow 
nursing will improve the slow nursing performance of nursing hospital nurses, thereby contributing 
towards an improved quality of nursing care provided to elderly patients in nursing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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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에는 25.5%, 2050년에는 40.1%로 
예측되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 노
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인의 건강 문제로, 노인의 8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질환
을 지니고 있는 복합 유병 상태인 경우도 68.3%나 되며 
만성 질환 평균 개수는 2.5개이다[2]. 이러한 노인의 질
병 증가는 질병의 치료와 돌봄의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노인 
환자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3]. 

노인의 건강관리에서는 질병의 치유보다는 노인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키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
리면서 남아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4].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영적 상태를 고려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이 필수적이
다[5]. 이러한 측면의 돌봄은 노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
어 있다[6].

그러나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개별특성과 욕구를 면
히 파악하지 못한 제공자 중심의 간호와 돌봄을 행하고 
있고[7],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에 대해 느리고 의존
적이며 감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8]. 특히, 요양병원 노인 환자는 심각한 체력 저하로 신
체적 독립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
움이 필요하고, 약화된 신체적 문제는 우울이라는 정서
적 문제점을 발생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9].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느려진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간호
는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는 
것이다[4]. 이러한 노인간호의 특성이 강조되며 최근에 
대두된 간호개념이 느린 간호이다.

‘느린 간호’는 간호사가 속도와 생산성 있는 병동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두어서 시간을 
가지고 좋은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
되었다[10].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는 대상자의 속
도에 맞추어 천천히 접근하여 대상자의 변화나 일상생활 
능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처치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대상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과

거에 잘했거나 좋아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 삶을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간
호 방법이다[11]. 

이는 특히 노인에게 요구되는 간호의 특성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돕고[6], 노인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여 독립성 및 자율성을 지켜 자존감을 높이고[12], 
노인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기에[13] 요양병원 노인에게는 느린 간호가 
적절하다.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는 느린 간호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노인 환자들에게 느린 간호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임상에서 느린 간호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
지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느린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느린 간호 제
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이를 반영할 필
요가 있다. 

‘느린 간호’의 개념이 최근에 대두되어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된 자기효능감[14,15]과 노인돌봄태도[16,17]가 느린 
간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간
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데 있어서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간
호사의 자기효능감과 태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실천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

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

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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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

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K도에 소재하는 요양병원

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노인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이다.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5] G* power 3.1.9를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1개(성별, 연령, 
결혼, 학력, 직위, 총 임상경력, 요양경력, 직무만족도, 
근무 형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를 투입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 
항목 누락 등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 4개를 제외하고 
최종 1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이 개발하고, Jung[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였다.

2.3.2 노인돌봄태도
노인돌봄태도는 Sanders 등[21]의 노화의미분별척도

와 Maxwell & Sullivan[22]의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를 토대로 
Kim[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7점에서 ‘부정적’ 1점까지의 7
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7이었다.

2.3.3 느린 간호
느린 간호는 우현미[11]가 개발한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대
상자 속도에 맞추기(7문항), 관찰 및 참여 격려(7문항), 
안위 도모(3문항), 존중(3문항), 삶의 가치 부여(3문항)의 
5개 하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2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이

며, D시와 K도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6개월 이
상 근무하고 있고, 노인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각 기관의 간호부장(과장)
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허락받은 후 
병동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문자를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와 비 보
장, 연구 참여 도중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수집
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
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숙지한 후 자발
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한 간호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10-15분 정도
였으며,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직접 받아 봉투에 봉하
여 수거함으로써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
도, 느린 간호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
봄태도, 느린 간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느
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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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Slow nursing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8(6.0) 3.16±.34

2.016 .046
Female 125(94.0) 2.87±.40

Age

<30a 19(14.3) 2.67±.32

5.348
.001

(e,d>a)
30-<40b 27(20.3) 2.73±.48
40-<50c 39(29.3) 2.90±.32

50-<60d 33(24.8) 3.05±.39
≥60e 15(11.3) 3.09±.40

Marital status
Married 102(76.7) 2.94±.39

2.697 .008
single 31(23.3) 2.73±.38

Religion

Christian 32(24.1) 2.94±.34

.682 .565
Catholic 7(5.3) .05±.39

buddhism 25(18.8) 2.86±.40
None 69(51.8) 2.86±.43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52(39.1) 2.88±.40
.784 .459bachelor's degree 74(55.6) 2.88±.41

≥master degree 7(5.3) 3.07±.26

Position

Staff nurse 106(79.7) 2.88±.42

.916 .403Charge nurse 4(3.0) 2.67±.19
≥Head nurse 23(17.3) 2.96±.31

Total career
<10a 45(33.8) 2.76±.41

5.366 .006
(c>a)10-<20b 45(33.8) 2.90±.39

≥20c 43(32.4) 3.03±.35

Career of 
long term care     
hospital

<5 59(44.3) 2.86±.37

.332 .802
5-<10 36(27.1) 2.94±.48
10-<15 29(21.8) 2.89±.38

≥15 9(6.8) 2.86±.32

Work 
satisfaction

satisfactiona 57(42.9) 2.95±.36

3.172 .045moderateb 73(54.9) 2.86±.42
dissatisfactionc 3(2.2) 2.41±.36

Work type
2,3 rotationa 45(33.8) 2.73±.40

6.239 .003
(c>a)full timeb 49(36.8) 2.93±.33

keep(D, E, N)c 39(29.4) 3.02±.43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
(P01-202302-01-044)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연구 대
상자 설명문에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 절차, 연구
의 자발적 참여 및 연구 참여 중단 또는 철회, 익명성 보
장,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가 사용되고,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설명문을 충분히 이
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동
의서 작성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8

명(6%), 여자가 125명(94%)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44.48±11.46세로 40대가 39명(29.3%)으로 가장 많
았고, 50대가 33명(24.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결혼
은 기혼이 102명(76.7%), 미혼이 31명(23.3%)으로 나타
났다. 학력은 학사가 74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직
위는 간호사가 106명(79.7%)으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15.09±9.73년으로 10년 미만과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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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 of Self-efficacy,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Slow nursing                        (N=133)

possible range Min Max M±SD
Self-efficacy 1-5 2.35 5.00 3.88±.50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1-7 3.70 7.00 5.53±.77
Slow nursing 1-4 2.00 3.87 2.89±.40

 match the patients pace 2.00 3.86 2.83±.40
 encourage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1.57 4.00 2.89±.47

 promoting safety 1.67 4.00 3.18±.56
 respect 2.00 4.00 3.19±.54

 giving value to life 1.00 4.00 2.46±.61

상 20년 미만이 각각 45명(33.8%), 20년 이상이 43명
(32.4%)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경력은 평균 6.30±4.49
년으로 5년 미만이 59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
째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6명(27.1%)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보통이 73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근
무 형태는 상근직 49명(36.8%), 2,3교대 45명(33.8%), 
전담근무 39명(29.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느린 간호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총 임상경력, 직무만족도, 
근무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연
령은 60대 이상과 50대가 20대보다 느린 간호 수행 정
도가 높았고(F=5.348, p=.001), 총 임상경력은 20년 이
상이 10년 미만보다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F=5.366, p=.006), 근무 형태는 전담근무가 2,3교대보
다 느린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5.366, p=.006). 그러나, 직무만족도는 사후분석 결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8±.40으
로 나타났고, 노인돌봄태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53±.77
로 나타났으며, 느린 간호는 4점 만점에 평균 2.89±.40
으로 나타났다. 느린 간호 하위영역별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2.83±.40, 관찰 및 참여 격려는 
2.89±.47, 안위 도모는 3.18±.56, 존중은 3.19±.54, 
삶의 가치 부여는 2.46±.61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느린 간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느린 간호는 노인
돌봄태도(r=.587, p<.001), 자기효능감(r=.546,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 efficacy,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and Slow nursing    

(N=133)

Variables 1 2 3
1. Self-efficacy 1

2.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584** 1

3. Slow nursing .546** .587** 1

** p<.001

3.4 대상자의 느린 간호 영향 요인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는 0.368-0.817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224-2.714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이 
1.89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위계적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은 첫 번
째 위계로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B=.245)과 노인돌봄
태도(B=.212)가 높을수록 느린 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 간호에 주는 영향력 정도는 노인
돌봄태도(β=.406)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은 자기효능감(β=.309)으로 나타났다. 이
들 2개의 독립변수로 느린 간호를 39.8%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일반적 특성 변수가 투입된 것이
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B=.209)과 노인돌봄태도
(B=.185)는 느린 간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추가된 
대상자 특성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315, 연령은 많은 경우가 .007, 근무형태는 2,3교대보
다 전담근무가 .154만큼 느린 간호 수행이 높았다.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 10.2%가 유의하게 증가되어(⧍AdjR2=.102, 
F=3.670, p=.001) 모형 2의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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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Slow nursing                                                              (N=133)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767 .228 3.358 .001 .896 .267 3.351 .001
Self-efficacy .245 .066 .309 3.713 <.001 .209 .063 .263 3.315 .001

Attitude in caring for elderly .212 .043 .406 4.882 <.001 .185 .042 .355 4.428 <.001
Gender† -.315 .117 -.188 -2.697 .008

Age .007 .003 .189 2.014 .046
Marital status† .070 .080 .074 .870 .386

Work type full time† .108 .066 .131 1.636 .104
Work type keep(D,E,N)† .154 .066 .176 2.335 .021

Total career 10-<20† .087 .075 .103 1.152 .251
Total career ≥20† -.015 .055 -.018 -.171 .865

AdjR2                                 .398                                            .474                       ⧍AdjR2 =.102
F                                   44.624                                          14.197                       F=3.670, P=.001

†Dummy variables: The references were Gender(Male),  Marital status(single), Work type(2,3 rotation), Total career(<10)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가 느린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요
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느린 간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느린 간호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우현미의 도구 개발 연
구[11]에서 나타난 3.13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이다. 이
러한 차이는 우현미 연구[11]의 대상자는 총 임상경력 평
균이 18년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15년보다 많아 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6]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도 총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간호사가 10년 미만
인 간호사보다 느린 간호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임상경력이 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와 느린 
간호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느린 간호 하위영역별 정도를 살펴보면, 대
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2.83점, 관찰 및 참여 격려는 
2.89점, 안위 도모는 3.18점, 존중은 3.19점, 삶의 가치 
부여는 2.46점으로 나타났다. 우현미의 연구[11]에서는 
대상자 속도에 맞추기는 3.01점, 관찰 및 참여 격려는 
3.17점, 안위 도모는 3.38점, 존중은 3.44점, 삶의 가치 
부여는 2.7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우현미의 연구
[11]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은 

존중이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 대상자들을 
존중하면서 공손히 대해야 함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6], 특히 국내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
천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 간호에 있
어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중요시하고 존중이 바탕이 되는 
간호를 강조하며 수행하고 있다는 선행연구[24] 등을 고
려할 때, 노인 환자를 위한 존중이 느린 간호에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우현미의 연구[11]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은 삶의 가치 부여로 나
타났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의 실정상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천천히 관찰하고 간호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25], 노인 대상자의 선택을 지지
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숙고하여 자신의 가
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간호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를 보내고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
고 정리하며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업이다[26]. 따라서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 달성
을 위해 노인 환자에게 예전에 잘했던 취미나 특기를 해 
볼 기회와 지나온 삶을 회상할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간호 제공에 중점
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의 1단계 위계
적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로 설명력은 39.8%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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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를 잘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6,17].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
은 신체적으로 근력이 매우 감소되어 있고, 특히 우울, 
불안 증상 등 심리적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9], 노
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노인 
환자는 정서적 문제가 증가되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27] 노인간호에 있어서 노인
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
사의 노인 환자 간호 시 친근함과 관심 등을 포함하는 정
서적 관계에 기반한 돌봄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돌봄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간호사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노인환자 간
호 시 적극적이면서 편안한 공감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요양병
원 간호사들의 느린 간호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써 
거의 최초의 시도이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재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15]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15] 대상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
사는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인간호를 수행
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넓어 작은 실수나 판
단오류로 노인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
하고, 숙련된 간호를 잘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예기
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노인 환자들에게 느린 간호
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요
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잘할 수 있다는 서로 서로에 
대한 격려 및 업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느
린 간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노인돌봄태도 외 연령, 성별, 근무형태가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은 요양병원 간

호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수행을 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28,29]와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은 총 경력이 많고 노인을 간호한 경험도 많아
서 노인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이해도가 높은 반
면, 연령이 낮은 간호사는 임상 실무경험이 적고, 노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다양한 간호를 관찰하고 수행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노
인간호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6] 연령이 낮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신
체적, 정서적 정보를 제공하고 느린 간호의 필요성에 대
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과 근무형태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느린 간호 수
행을 더 잘하고, 근무형태는 전담근무가 느린 간호 수행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느린 간호와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노인간호 수행과 성별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간호사가 노인간호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30]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75%가 전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자 간호사들은 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
었다. 일부 조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고정 
근무를 하는 간호사일수록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31]
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도 전담근무 형태 및 전담근
무를 주로 하는 남자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하는 여자 간
호사들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아 느린 간
호 수행이 더 좋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및 근무형태와 느린 간호 수행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느린 간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느
린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
태도는 노인 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서 추후 느린 간
호의 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 이론적 의의가 있다. 간
호 실무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느린 간호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변인들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에 대
한 이해와 돌봄을 최대화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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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질의 노인간호 수행을 위해 느린 간호에 대한 체계
적이고 실무를 반영한 교육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개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느
린 간호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노인돌봄
태도가 느린 간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느린 
간호는 노인돌봄태도, 자기효능감, 연령, 성별, 근무형태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느린 간호 영향 요인들을 반영하여 요양병원 간호
사의 느린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요양병원 노인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부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전국 규모의 더 많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확대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느린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조직적 변인들을 파악하여 
느린 간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분석 
및 구조모형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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